
제공일시
담 당 자
문 의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24(금) ~ 2023.11.30(목)

2023 12 08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24(금) ~ 2023.11.30(목)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엔 항공회의, 2030년까지 배출가스 5% 감축 목표 합의
- 100개국 이상의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유엔 주도로 5일간 회담을 가진 뒤, 지

속가능항공연료(SAF)와 같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 가량 줄이
겠다는 중간목표에 동의함

- 이전 초안은 5~8%의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5%로 합의를 이룸
- 이에 중국과 러시아 및 일부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중국, 사우디, 이

라크 등은 2030년이라는 날짜, 5%라는 목표를 정하는데 반대함. 케냐에서는 자국에서 SAF 생산시
설을 짓기 위한 자금조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함

2. ‘파리협정 이후 첫 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 점검’··· 28차 기후총회 개막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함
-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8년 만에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 결과가 발표

될 예정임
- GST와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27차 총회에서 타결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운영 방안 등임
-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 적응은 기

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임

3. 중국 수소인프라 시장이 뜬다… 저장·운송 분야 대규모 투자
- 중국 수소 인프라 시장이 뜨고 있음. 특히 중국이 수소 인프라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 진출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음
- 27일 코트라의 ‘중국 친환경산업 발전현황과 전망(수소산업 중심으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제

75차 UN 회의에서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
-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 연생산량을 10~25만톤으로 확대하고, 수소차 보유량 5만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의된 수소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을 보면 

340개 이상임
- 중국이 수소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

화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한국 기업에도 조금씩 틈새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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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2023.11.25) 앨리슨 램퍼트, 팀 헤퍼 기자

(경향신문 2023.11.29) 김기범 기자

(한국일보 2023.11.29) 신혜정 기자

(대한경제 2023.11.27) 김승수 기자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un-led-talks-weigh-goal-reduce-aviation-emissions-thorough-less-polluting-fuels-2023-11-24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1291200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816550003294?did=NA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7142144407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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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집중 육성… 친환경 선박 전환 종합 지원/저탄소 항공연료 투
자 때 감세… 직접 PPA 세무부담 줄여

- 정부가 친환경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종합 지원에 나섬.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 연료 공급망·기반
시설도 확충함

- 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까지 확대하는 게 정부
의 목표임

- 또한, 정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로 지정을 검토함. 전 세
계적으로 친환경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 세제혜택을 통해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
를 유도하겠다는 것임

-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규제혁신안에 따르면, 신성
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이 들어감

2. 온실효과 CO2 28배인 ‘메탄’… 2030년까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2030년 50만톤 청
정메탄올 생산… ‘녹색 신산업’ 육성

- 정부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5차 전체회의
를 열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심의·의결함

- 메탄 감축 로드맵에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현재 13%인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담김. 농업 부문에서는 체계적 논
물관리 법을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됨

- 탄녹위는 또,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함

-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
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함

- 또,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는 계획임

3. 통계청, 탄소 포집·저장·활용 ‘특수분류’ 개발… 신산업 육성 지원
- 통계청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관련해 특수분류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함
- 내년 개발 예정인 CCUS 산업 특수분류는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새로

운 항목이 추가돼 구성됨
-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할 경우 입주 대상 

사업체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특수분류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023.11.23) 이재영 기자

(에너지신문 2023.11.23) 신석주 기자

(뉴스1코리아 2023.11.27) 이철 기자

(뉴시스 2023.11.27) 박성환 기자

(조세일보 2023.11.27) 강상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57800530?input=1195m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06
https://www.news1.kr/articles/5242858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2_0002531696&cID=13001&pID=13000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1/20231127503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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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스콘, 인도에 2조원 추가 투자… 아이폰 ‘탈중국’ 속도내나
- 애플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함
- 구체적인 투자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최대 고객 애플의 탈(脫)중국·공급망 분산 행보

에 맞춘 인도 내 아이폰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분석함
-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전날 대만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인도 자회사인 ‘폭스콘 혼하이 인디아 메가 디벨롭먼트(Hon Hai 
Technology India Mega Development)’를 통해 인도 건설 프로젝트에 15억4100만달러(약 1조
9927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외신은 폭스콘의 이번 추가 투자 발표가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고 진단함
- 또, 폭스콘의 수익 절반이 애플과의 협력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추가 투자가 인도 내 새로운 제조시

설 설립 등 인도 아이폰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짚음

2. 아마존, 2025년까지 200만명 대상 무료 AI 기술 교육
- 아마존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00만 명에게 무료 인공지능(AI) 기술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AI 레디(AI Ready)'를 23일 발표함
- 아마존은 이를 위해 새로운 AI 분야 학습과정과 이니셔티브를 개설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

할 계획임
- 아마존은 ‘AI 레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성인의 AI 및 생성형 AI 스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의 새로운 무료 강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다시티(Udacity)와 함께하는 새로운 ‘아마존웹서비스
(AWS) 생성형 AI 장학금’ 프로그램, 학생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코드닷오알지
(Code.org)와의 새로운 협력을 발표함

- 아마존의 새로운 ‘AI 레디’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2900만 명에게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기존 AWS의 약속에 더해지는 것으로, 이미 2100만 
명 이상에게 훈련을 제공한 바 있음

3. 日, 리튬 대체 아연 배터리 분리막 내년 양산
- 일본 화학그룹 닛폰쇼쿠바이가 이르면 2024년부터 충전용 아연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분리막을 양

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연 배터리용 분리막의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고, 이번 개발로 공급망을 

크게 향상시켜 재생에너지를 위한 저비용 저장 옵션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스코프3 배출권 거래시장 열리나… VCMI, 스코프3 ‘유연성’ 지침 출시
-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는 27일(현지시각)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무결성 이행 지

침 최종안’과 ‘스코프3 유연성 청구 지침’의 출시 소식을 전함
- ‘무결성 이행 최종본’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무결성 이행지침(CoP·Claims Code of Practice)’에 담

기지 않았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방법론이 포함됨
-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어려워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고 설명함
- VCMI는 스코프3 영역에 ‘무결성’보다는 신뢰도가 낮은 ‘유연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임

(뉴시스 2023.11.23) 오동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11.26) 이태준 기자

(임팩트온 2023.11.29) 송준호 기자

(머니투데이 2023.11.28) 정혜인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23_0002532737&cID=10406&pID=13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23_0002532737&cID=10406&pID=13100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1260845499861e250e8e188_1/article.html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1260845499861e250e8e188_1/article.html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9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81445228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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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용 리튬생산공장 첫 준공/광양제철소,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
적화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Green 제철소 ‘성큼’

- 포스코홀딩스는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공장을 준공했다고 
29일 밝힘. 1공장은 연산 2만1500t급으로, 같은 규모의 2공장은 내년 준공 계획임

- 포스코그룹은 광석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적용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 생산을 국산화함. 이를 통해 국내 2차전지소재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임

-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료 절감과 조업 안정
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음

- 열풍로 설비는 고로조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번 풍온제어 시스템 개발은 풍온 편차를 줄여 조업 안
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2. 현대차, UAE 최초 수소트럭 시범 운영… 비아그룹과 협업
- 현대자동차가 아랍에미리트(UAE) 비아그룹(BEEAH Group)과 손잡고 현지 최초 수소트럭 시범운영

에 나섬
-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아그룹과 UAE 내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과 탄소중립을 목표

로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샤르자와 두바이 2개 지역에서 수소 전기트럭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비

아그룹이 사용 중인 내연기관 트럭을 모두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임
- 시범운영 차량으로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퓨얼셀(XCIENT 

Fuel Cell)’이 투입됨

3. 엘엔에프, 2.5조 초대형 투자 결단… LFP 양극재 방점
- 엘앤에프가 2조원대 신규투자를 결정함. 대구국가산업단지 17만평 규모에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및 차세대 음극재 관련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골자임
- 엘앤에프는 27일 대구시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약 17만평 토지에 대한 신규 투자협약을(MOU) 체

결했다고 밝힘. 이번 협약은 2조5500억원의 초대형 투자라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됨
- 엘앤에프는 2030년경을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움. 해당 부지에 △LFP 양극재 공장 2개동(총 

16만톤) △차세대 음극재 공장 1개동(2.2만톤)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2동(총 13만톤) 등 설립을 계
획 중임

4. 삼성엔지니어링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수소 프로젝트’ 기본설계 착수
- 삼성엔지니어링·롯데케미칼 등 국내기업들이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이 기본설

계에 돌입하며 본궤도에 오름
-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H2 비스커스 청정 수소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에 착수

하고 킥오프미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힘
- 기본설계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행해 내년 완료 예정임
- 대표적 수전해 기술인 PEM(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와 AEC(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을 모두 검토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화된 수소 생산 방식을 도출할 방침임

(아시아타임즈 2023.11.29) 홍윤기 기자

(쿠키뉴스 2023.11.29) 전송겸 기자

(비즈워치 2023.11.27) 강민경 기자

(스카이데일리 2023.11.26) 박상훈 기자

(머니투데이 2023.11.24) 이소은 기자

(더구루 2023.11.29) 윤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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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317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409135661360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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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안 통과… EU집행위 초안보다 검증 기준 강화돼
- 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의회가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함

- 유럽의회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 △투명성을 보장할 것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 △EU 등기소를 설립해 그린워싱과 중복 계상을 방지할 것 등을 강조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탄소제거인증제도 추진까지 본격화되면서, EU의 기후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농업 등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정량화해 이를 인증
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도입을 확정함.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21일(현
지시각) 유럽의회가 해당 사안을 표결(찬성 446, 반대 65, 기권 114)을 통해 합의함

- 이번 표결 통과로 EU 역내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이 본격 가시화된 셈임

- 이번 개정안은 △탄소 제거(carbon removal) △제품 내 탄소 저장(carbon storage in products)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carbon farming sequestration)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carbon 
farming emissions reduction) 등 네 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증서는 부문별로 다르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부문별 탄소제거 활동으로는 탄소 제거 부문은 직접포집기술(DAC) 프로젝트,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나 탄산음료 제조 등이 있음.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 부문은 토
지관리를 통한 농경지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 부문은 축산업 등에서 분뇨 관
리를 통한 탄소 감축이 포함됨

-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제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 세기 이상 동안 탄소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탄
소농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식량 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 최소 5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한 목재나 건축
용 자재로 인증서 발급이 제한됨

- 표결 후 리디아 페리이라 유럽의회 보고관은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명확성 부족 및 낮은 신
뢰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소제거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제도는 탄소제거에 대
한 민간 투자를 유인, 기후 완화를 돕고 유럽의 기후 리더십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임팩트온 2023.11.24) 이재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74

